
나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내 사랑까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빈다. 

주일과 새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며 시대 하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다.

오늘은 세계 각 나라 각 교회에게 펜을 들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너희는 나를, 나는 너희를 

더욱 생각나게 하는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서로 얼굴 보이며 기뻐 춤을 추고 싶지만, 때가 아직 이른 고로 이렇게 멀리서 각각 그리워하며 

이날을 보내게 되었다. 때가 되면 홀연히 너희와 내가 서로 만나 기쁨을 나눌 때가 오리라. 

섭리역사가 커져서 이제는 온 세계에 사랑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만나기가 어렵게 되었다. 

때가 되면 각 나라마다 친히 만나 볼 날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2000년 동안 기다린 대망의 역사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하늘 신부들로서 충성을 다하고 

모시고 섬겨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화평케 하여라. 무덤기간 동안 여러 환난과 고통 받은 것을 생각하며 

옛날보다 더 잘하고 더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란다. 사탄과 흑암은 항상 불화를 조성하니, 

행악자들까지 틈타지 못하게 하자.

긴긴 환난 기간이 끝나고, 우리의 영과 육을 부활시켜 하나님과 주와 일체되게 하였으니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와 같이 세상을 이겨 승리의 삶을 살며, 천년 역사를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히 펴나가자. 

강물이 바다로 흐름과 같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기성은 아직도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옛 유대 종교를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 

시대의 책임을 지고 하늘의 손발이 되어 살자.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 기업을 더욱 완전하게 하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 교회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로 하여금 붓으로 나타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담대하고 서로 화평케 하며 살아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불꽃같이 지키고 너희들의 시중에 있으니, 너희끼리만 어울려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를 지키리라.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되리라.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며 축복하고, 애인처럼 부모처럼 늘 관리해주어라.』

내가 다시 말함은,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니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내가 담대히 하늘 앞에 나가므로 너희에 대하여 고해주고, 세상의 일들을 말할 수가 있다.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대하시는지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주며, 늘 변함없이 사랑하니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뛰고 

달리자. 이제 온 생명들을 우리의 기도로 보내주었으니 잘 관리하여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자. 

우리의 영과 육을 부활시켜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사 너희와 함께 시대 역사를 펴게 하신 

전능자와 예수님께 감사하여라. 평강이 너희에게 영원하기를 빌며 붓을 놓는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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